
 

 
9. 폐회찬송 569장,‘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2,4절 

10. 축도 
 

    2024 년  1 월 7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신년주일예배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월 예배찬양,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3. 교독문 93 번, 새해 1 낭독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 New Year 1   
In the beginning you lai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nd the heavens are the work of your hands. 
They will perish, but you remain. They will all wear our like a garment.  

Like clothing you will change them and they will be discarded. 
But you remain the same, and your years will never end.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You were taught with regard to your former way of life to put off 
your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by its deceitful desires.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to be like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Amen) 

 

 

 

 

1. 2024년 표어 :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마 6:33)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정해림 집사     

3 1월 14일(주) 목회계획 및 예/결산 보고. 

   1월 27일(토) 새소망 가족모임 

4.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교회되기를 항상 기도합시다. 

   * 조영상, 장석천, 서현석 선교사님과 이영철 집사님을 위해... 

   *  OIM, Jerico Road, 모퉁이돌 선교회를 위해... 

5. 성도소식 및 기도제목 나눔  

   * 출타 : 임공석/신영심 성도 - 캘거리 (큰 딸 산후조리) 

   * 최준영 집사님, 이미란 성도님의 무릎 회복과 권선아 성도님의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해... 

   * 루터란 교회에 선한 목회자가 청빙되기를... 

   * 러/우, 팔/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 지진과 온갖 재난으로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10 .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 Mathew 7 : 7-11 
 

Ask, and you will receive. Search,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for you. 

Everyone who asks will receive. Everyone who searches will find. 
And the door will be opened for everyone who knocks. 

Would any of you give your hungry child a stone,  
if the child asked for some bread? 

Would you give your child a snake if the child asked for a fish? 
As bad as you are, you stil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But your heavenly Father is even more ready to give  

good things to people who ask.     



 

 
 

8. 오늘의 말씀 :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 본문: 마태복음 6장 31-34절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 Mathew 6 : 31-34 
 

Don't worry and ask yourselves,  
"Will we have anything to eat? Will we have anything to drink? 

Will we have any clothes to wear?"  
Only people who don't know God  

are always worrying about such things. 
Your Father in heaven knows that you need all of these. 

But more than anything else,  
put God's work first and do what he wants.  
Then the other things will be yours as well. 

Don't worry about tomorrow. It will take care of itself.  
You have enough to worry about today. 

 

◆ 참고 : 마태복음 7장 7-11절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4. 찬양,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해 뜨는 데 부터’ 

하 - 리로다 - 

  -             -  찬  송 하라 - 
               -  감  사 하라 - 



 

 
5. 찬양, ‘주께서 내길 예비 하시네’ 

 

 
6. 찬송 401 장, ‘주의 곁에 있을 때’ 

7. 대표기도: 성인수 목사 


